
부직포, 중국 진출 청신호
진출방안 적극 모색 … 한국산 수요많아 유망

부직포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직포공업협동조합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직포업계는 최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중국 국제부직포

및 공업용포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중국 직수출 및 합작생산 가능성을 타진하고 중국 진출을 서두르

고 있다.

이번 중국전시회에는 한국물산·고합상사·금평산업·내양산업·별표수세미·신원휄트공업·란토르

코리아 등 7개기업이 조합공동관 형태로, 제텍스·호산시스템·한일·전망산업 등 4개기업은 개별

부스로 직접 참가해 중국 진출을 모색했다.

부직포조합은 이번 전시회 기간중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중국내 부직포 수요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반면 공급상의 애로 발생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수입 수요가 높아 국내기업들의 수출

확대 전망이 매우 밝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중국내 부직포 생산기업수는 약 6 5 0개사로 이중 8 0 %에 해당한 기업이 패딩류 등 의류부속소

재 위주 생산에 치우치고 있는데다 시설낙후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공급애로가 발생, 연간 2억5 0 0 0

만달러의 부직포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현지 판매거점 확보를 통해 고급제품보다 저가제품 위주로 직수출에 나서 점

진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부직포시장은 오는 2 0 0 0년까지 중국의 의류 수출량이 연간 5 0억장에 달해 이에 필요한 고급

라이닝은 약 4억5 0 0 0만m 2에 이를 전망이다.

2 0 0 0년경에 근로자 보호의류용 직물, 방염직물, 인조가죽의 연간 예상 수요량이 각각 4만톤, 2억m, 3

억5 0 0 0만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포장재용 섬유 소비량은 5만1 8 0 0톤에 달하나 오는 9 5년까지 7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타포린과 커버링 소재의 수요는 8 5 0 0만m 2로 대부분 면소재인 관계로 새로운 제품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필터용 소재의 소비량은 3 0 0 0만m 2이며, 오는 2 0 0 0년까지 5 0 0 0만~ 6 0 0 0만m 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연성 소재의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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